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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성취까지 강고한 투쟁”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 경찰, 조합원 17명 폭력 연행

“4월 11일 고용승계

를 포함한 교섭을 하자

고 해서 만났습니다. 하

지만 공문을 보내 고용

승계는 없다고 장난을 

칩니다. 교섭 소식에 우

리 투쟁의 마무리가 보

이는 기대를 잠시 하기

도 했지만, 사측의 기만

적인 태도에 분노가 끓

어오릅니다.”

박정혜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

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4

월 17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앞에서 연 '고공농성 100일, 한국니

토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

크지회 소현숙, 박정혜 조합원의 고

공농성이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금

속노조가 이날 결의대회를 열어 

“일본기업 니토가 100% 지분을 소

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방 청

산은 먹고 튀기이며 노동자의 생존

권을 보장하라고 시작한 고공농성은 

더 이상 길어질 수는 없다”라며 투

쟁에 나섰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금속노조 

총단결로 생존권을 사수하자”, 

“우리가 옵티칼이다, 반드시 승리

하자”라고 외쳤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

를 통해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투

쟁이 100일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악질 자본의 노조 탄압을 언제까지 

저희가 묵과해야 할지 정말 화가 난

다”라며 “금속노조는 한다면 한

다, 질긴 놈이 이긴다는 정신으로 

11명의 동지가 고용승계 되는 날까

지 강고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라

고 결의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

서 실천 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경 스

님은 연대사에서 “그동안 한국옵티

칼하이테크 자본은 고용승계를 요구

하는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고

려하지 않았다. 일본 니토덴코 자본

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위는 야만

적이다”라며 “노동자들의 삶이 무

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 같은 행

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

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

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어제 고공농성 동지

들과 함께한 100일 문

화제에서 김진숙 지도

위원이 누군가 한 사람

이라도 미친 사람이 있

으면 그 노조는 깨지지 

않는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싸움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했

다”라며 “19만 금속노조 동지들이 

그 한 사람이었기에 우리 11명의 조

합원이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고용

승계를 외치며 민주노조의 투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한 1,500명의 

조합원은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울타

리에 ‘먹튀사죄 고용승계’ 리본을 

매다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대표자들은 한국니토옵

티칼에 면담요구를 했지만 경찰이 

공장 입구를 막아섰다. 이날 면담요

구 과정 속에서 경찰이 폭력으로 7

명을 평택경찰서로 연행하고, 2명은 

응급 후송됐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정당한 면담요구를 가로막고 부당하

게 연행 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평택경찰서로 갔다. 경찰은 불법집

회라며 현장에서 10명을 짓눌러 넘

어뜨리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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